
소명 (否 命 )

공자는 50세에 천명 (天命)을 알았다고 한다. 그가 50세가 되던 때 

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늘에서 지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시를 어떻게 받았나? 그의 짧은 자서전적 표현에 따르면 15세 

에 학 (學 )에  뜻을 두게 되었고，30세에 확고한 자기 입장을 세우고， 

40세에는 어떤 유혹에도 혼들리지 않을 만큼 자립적이 되었다고 하 

며, 50세에 비로소 하늘의 명 (命 )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 

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벽돌 쌓듯 쌓아올라 

감으로써 마침내 자기가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깨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할 일과 자기 발견이 함께 확실 

하게 인식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 60세에 이해하는 능력 

이 원숙해져서 귀가 들을 말과 안 들을 말을 가려 들을 줄 알 뿐 아 

니라 그 깊은 뜻을 전체로서 이해하게 되었고，70세어1 와서는 마음의 

소원과 감성 (情)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일치되어서 무엇이나 마음 

놓고 해도 실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공자의 이력서를 보면 그의 생애에서 50세가 획기적인 것이 

었으나 거기에는 바울로에게서 보는 것 같은 전향의 의미는 없고，사 

는 길에 있어서 곡식이 자라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때와 견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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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정도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50세 이후에도 새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익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과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와 달리 싯다르타는 소명이란 점에서 공자와 구별되는데，그는 

보리수 밑에서 수도하던 끝에 마침내 법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 

므로 선정삼매 (禪定三味) 속에 12인연을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관찰하기도 하며，모든 법이 인연을 따라 소멸하는 우주의 진 

리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37일을 지낸다. 이때 그는 “이 

곳에는 모든 번뇌가 다하고 나의 할 일은 끝났다”라고 말한다. 이런 

해탈의 경지에 선 그는 “나는 차라리 잠자코 니르바나에 드는 것이 

옳으리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수련은 그 자신이 니르바나에 들어가 

기 위한 일이었고, 이제 그 경지에 이르렀으니 다른 것이 더 필요하 

지 않다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유아독존0推我獨尊)이다. 그는 홀로 

자신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범천왕(大 

究天王)은 이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고뇌의 세상에서 싸워 이겨 최 

상의 정각(正 覺 )을  성취했으면 그 깨달은 바를 중생을 위해 설법해 

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 사람이 이러한 뜻을 간청하기에 마침내 그 

는 대비원력 (大悲願刀)을 발휘하여 도전하기를 40년을 했다는 것이 

다. 바로 이 대비원력이 그의 소명의 내용이다.

그의 득도와 이 소명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 그것은 분명한 

전환점이다. 득도는 지금까지는 한 존재로서의 자기완성을 목표로 

모든 정력을 기울여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인 데 반해, 소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인 것이다. 그러 

므로 소명 은 그에 게 분명 히 삶의 분수령과 같은 것으로 공자의 경우 

와는 다르다. 공자에게는 방향전환이 없는 데 반해 싯다르타에게는 

‘나에게서 너에게로’라는 분명한 전환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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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예수의 경우는 이와 또 다르다.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 

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투쟁했다는 이 야기는 크게 보아 석가의 

소명 전야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가 공생 애에 발을 내 딛는 계 

기를 마르코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는 갈릴래아로 갔 

다 ”(1，14)라고 서술한다.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정치적 사건이 

그의 소명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체포는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 

수의 소명은 ‘때 ’에 대한 인식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생애의 

첫 선언은 ‘때가 찼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언뜻 공자와 대비해볼 만 

하다. 예수와 공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공자는 자기 성 장의 어느 

단계 를 소명 (天命) 과 결부시 킨 데 반해 예수는 바로 역 사적 인 때를 

자기 소명의 때 로보았다.

바울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바울로의 경우는 위의 세 가지와 상 

당히 다르다. 바울로의 소명의식이 위의 경우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병행시켜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바울로의 소명

바울로가 받은 소명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는 기 

묘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 소명을 실천에 옮기는 일 때문 

에 동료들에게서 시련을 받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받은 소명을 예수의 직계제자들이 회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고 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된 것이다.


